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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2026. 9. 17.(목) 15:30 보도시점
(인터넷) 브리핑시   

(지  면) 브리핑시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 발표

- 구제 신청 1,588건에 대해 전산기록 기반 심사하여, 354건 최종 접수 완료
- 구제 절차 완료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9.634:1에서 9.635:1로 변동
- 연장시간(18~19시) 중 공개된 경쟁률 조회 후 접수한 3건은 대학에 접수 취소 권고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9월 11일(금)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수험생 구제 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경쟁률 변동 현황,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발생한 사례에 대한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9월 17일(목)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산 자료에 근거하여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제 신청 접수 현황 및 결과

  교육부와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 발생 시점(9월 11일 17:50)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에 대한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 가운데 354건이 최종 접수 완료되어 구제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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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구제는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수시모집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특히 9월 11일 18시 마감 예정
이었던 116개 대학 중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16개교는 별도의 접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가 불가피했다.

2. 구제 절차 완료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동 현황

  최종 접수가 완료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 지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9.634:1에서 
9.635:1로 변동되었다. 아울러, 구제 인원의 특정 모집단위(전형) 쏠림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3명 이상이 구제된 9개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 71.25:1

 ※ (전체 대학 지원건수) 2,554,259건 → 2,554,613건(+354)

(전체 대학 경쟁률) 9.801:1 → 9.802:1(+0.001%)

대학 접수인원 모집단위 경쟁률 변동 대학
경북대* 72 64 13.252 → 13.268 백석대
경희대 51 40 24.397 → 24.416 한국해양대
중앙대 48 35 30.977 → 30.995 협성대
전남대 27 26 6.662 → 6.669 영남대
국민대 26 21 23.839 → 23.852 경일대
인하대 18 18 14.685 → 14.692 대진대

서울과기대 15 12 14.109 → 14.119 남서울대
상명대 12 10 9.963 → 9.968 서울신학대
제주대 11 11 5.501 → 5.507 송원대
울산대 7 7 4.187 → 4.190 에너지공대

동덕여대 5 5 12.607 → 12.612 평택대
한성대 5 5 9.334 → 9.339 안양대
경성대 5 3 6.017 → 6.019 한세대
호원대* 4 3 10.393 → 10.398 호서대
고려대(세종) 4 3 8.070 → 8.073 원광대
강남대 3 3 9.016 → 9.019 동의대
용인대 3 3 8.873 → 8.875 남부대
계명대 3 3 7.257 → 7.258 서울교대
총신대* 3 3 5.151 → 5.161 전주대
대구교대 3 3 4.900 → 4.910 인제대

< 구제 결과 대학별 경쟁률 증가 현황 >

    * 경북대, 호원대, 총신대는 18시→19시 접수 미연장

3.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이번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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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장한 대학은 총 100개교이나, 이 중 17개 대학*이 연장시간(18~19시) 중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대구대, 대신대, 동아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성균관대, 세종대, 

신라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ERICA)

  이에 위 17개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시점 이후 해당 대학에 원서접수한 
사례(총 39건)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경쟁률을 조회한 다음,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건을 확인하였다. 이 
3건은 수험생 간 형평성 및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한다.

4. 향후 계획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하였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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